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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소년의초기에 해당하는 사춘기는 아동기에서 성인

기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시기로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만 10세~13세경에 시작된다[1]. 초기 청소년기는급격한

신체적․생리적 발달과 함께 부모로부터의 독립 요구가

증가하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므로 생의 어느시기보다 적

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2]. 그 중 중학교 2학년은 ‘중2

병’이라는용어가생겨날정도로내적혼란과관계의어

려움을 겪는 시기인 동시에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성인기에 진입해야 하는 중

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수행 과업 중 하나는 학업으

로, 학업의 성공적인 성취 여부는 개인의 자아인식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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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중학교 2학년학생의학업동기에영향을주는관련변인들, 즉사회인구학적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

성, 학교생활만족도간의관계를밝히는데목적을두었다. 연구대상은 371명이며, 자료분석을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기술통계, Pearson의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성별의차이에있어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학업 동기를 보였으며, 둘째, 독립변인들과 학업 동기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여학생의 경우가정의경제 수준, 부모의교육수준,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가 상관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동기에대한각변인들의영향력에서성별에 관계없이학교생활만족도가가장많은 영향을미쳤으며, 

다음으로 남학생은 가족건강성이, 여학생은 자아탄력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적합한 학업 동기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cological factors influencing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A total of 371 students were surveyed for this study and data were analyz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using 

SPSS Win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academic motivation than male 

students. However, school life satisfaction was strong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Finally, the introduc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that target children to improve learners' self-identity and parent-child or teacher-student 

communication programs are necessary to enhance academic motivation.

Keywords : Academic Motivation, Self-resilience, Family Strength, Sschool Life Satisfaction, Middle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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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감, 미래에 대한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학구열로 인해 한국 청소년의 학

업 스트레스가 세계에서가장 높은 수준이며, 학업스트

레스가 높은 만큼 학교생활 만족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

해 낮은 편으로 밝혀져[3] 이 시기에 발생하는 학업적

부담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계에서

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에 대해꾸준한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4,5]을 살펴보면, 학업

동기와 학업성취간에는밀접한관계가있으며, 학습 효

과의 증진을 위해서는 학업 동기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밝혀졌다. 학업 동기(academic motivation)란 학습 활

동을 가치있는 것으로여겨 열심히 하려는 경향[6]이며, 

의미 있고 가치있는 학업적 활동을 모색하여학업적 성

취를 위해 노력하는 경향성이다[7]. 이처럼 학업 동기는

학습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

으로 계획세우기, 목표에 집중하기, 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상위 인지적 인식, 새로운 정보에 대한 능동적 탐

구, 피드백의 명확한 지각, 성취에서 오는 자부심과 만

족, 그리고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불안감이없는것 등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8]. 

학습자 변인은 학업 동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

라는 점 외에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능력으로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학업 동기에 영향

을 주는 자아탄력성과 학업 동기와의 관계를 우선 파악

하고자 한다. 자아탄력성이란 일시적이고 적응이필요한

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수준

으로회복될 수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말한다[9]. 자아탄

력적인 청소년은 우울이나불안에취약하지않으며긍정

적인 정서로 세계에 동참하고 부모나 교사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자

신의 욕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위한 적극적인태도를취함으로써 스

트레스를 완충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의 자원을 활용

한다[10]. 

국내연구에서도 자아탄력적인 청소년은 자기 효능감

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긍정적인자아상과 정

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11], 학업에 있어서도 지적인 성취도가 높고 집이

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2]. 

학업 동기는 자아탄력성과 같은 내적 요인 외에 가정

환경, 학교 환경과같은외적환경변인들이중요하게작

용한다. 인간은 가족을 통해서 태어나고 의식주의 문제

를 해결하고 일차적인사회화를수행하며 정서적인 안정

을 얻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대

차에서 오는 갈등을 겪게 되는데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

년 문제와 가족 문제의 해결과 예방 차원에서 가족건강

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건강한 가족이라 함은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유대 등의 상호작용이 원활하

게 일어나는 가족이라 할수 있으며, 가족원간의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

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

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는 가족으로 정의된

다[13]. 

현대 사회에서 가족건강성의 중요성을 밝힌 연구들

[14,15]을 통해 청소년과의 깊은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

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학교생활과의 관련성을 밝

힌 소수의 연구[16,17]가 있으나 학업 동기 관련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은 청소년의 학

업 동기에도 영향을미치는 요인으로 유추할수 있다. 학

업 성취 관련 연구결과[18]를 보면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업 성취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

는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학업 성취의 많은 부분을 설

명해 주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있다. 특히 Ju[19]는 가족

의 사회․경제적지위를나타내는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의 교육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으며, Choo와 Lim[20]은 학업 성취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 부모의소득과 같은 경제적 자원이 매

개하며 양육태도, 학업지원행동과 같은 가정의 사회적

자원 역시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강조하

였다.

가정 환경 이외에청소년에게 중요한 환경요소의하나

는 학교이다. 학교는 청소년의 생활범위가 가정에서 사

회로 확대되는 곳이며, 성장 기간의 상당 부분을 보내는

장소이다. 또한 교사와친구관계가 맺어지는 사회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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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라는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생활에대한 만족은 청소년기의주요

과업 중의 하나이다. 특히, 학생 자신이 지각하는 학교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학생의 학업 동기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관련 선행연구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학생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

하는 학습자는 자아존중감, 학습 동기, 학업성취도와 정

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2], 반대로 또

래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있

는 학습자의 경우, 스트레스 및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 

우울 등과 관련된 요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

기 위해서는 그들의 학업 동기에 대한 철저한분석이 필

요하다는 전제하에청소년의학업동기에영향을미치는

개인 요인, 가정 요인, 학교 요인을 동시에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을 지

도하는 교사나 부모가 학생이나 자녀의 학업 동기를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이상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학교 2학년 학생

의 학업 동기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

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학업 동

기 간에 관계가 있는가? 

셋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업 동기에 대한 사회인

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

활만족도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의 3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회

수한 설문지 중 무성의하게 답변한 자료를 제외한 377

명이 최종 대상이다.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과 같다. 남학생은 210명(55.7%), 여학생은 167명

(44.3%),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상 8명

(2.1%), 중상 123명(32.6%), 중하 225명(59.7.%), 하 21

명(5.6%),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이하 265명(70.3%), 전

문대졸 20명(5.3%), 대졸 65명(17.2%), 대학원졸 9명

(2.4%), 무응답 18명(4.9%),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하

300명(79.6.%), 전문대졸 10명(2.7%), 대졸 45명

(11.9%), 대학원졸 4명(1.0%), 무응답 18명(4.9%), 어머

니가 취업한 경우는 270명(71.6%), 취업하지 않은 경우

는 93명(24.7%), 무응답 14명(3.7%)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학업 동기

학업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Yang[24]의 성취가치 문

항, Midgley 등[25]의 목표지향성 문항, Kaplan과

Maehr[26]의 학업효능감에 관한 문항을 번안하여 우리

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Moon[27]의 검사 도구

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학업 동기가 긍정적이어서 숙달목표를지

향하고, 학업을 가치롭게 여기며, 자신의 학업 능력에대

한 기대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96이다. 

2.2.2 자아탄력성

Atsushi 등[28]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을 번안, 수

정하여 사용한 Min[29]의 자아탄력성 측정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의 3개 영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96이다. 

2.2.3 가족건강성

한국 가족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해 Eo와 Yoo[30]가 제작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 경향,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경향, 가족구성원 간의 문제

해결 수행능력, 가족구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의 4개

영역,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96이다. 

2.2.4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의 측정을 위해 Kim[31]이 제작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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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활만족도 척도를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 대인관계 만족감, 수업과 학습활동 만족감, 교육

환경만족감, 학교규칙및 특별활동 만족감, 사회적지지

만족감이 포함되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

도가 높음을의미한다. Cronbach's ⍺ 신뢰도 계수는 .85

이다. 

2.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

기 위해 1개 학급을 선정하여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를 토대로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과의 협의를 거

쳐 설문지 문항의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여부와 설

문 작성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통해 학생에게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여 본조사가실시되

었다. 

2.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

였으며,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변인들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별에 따른 학업 동기의 차이

성별에 따른 학업동기의차이를알아보기 위하여 t검

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여학

생(M=68.13, SD=13.98)이 남학생(M=59.48, SD=17.25)

보다 높은 학업 동기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

Table 1. Academic Motivation Differences by Sex

(N = 377)

Male
(n=206)

Female
(n=165) t

M(SD) M(SD)

Academic 
Motivation

59.48(17.25) 68.13(13.98) -5.34***

***p<.001

3.2 성별에 따른 변인들과 학업 동기와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

활만족도와 중학생의 학업 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기위

하여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업동기는 학교

생활만족도(r=.31, p<.001), 가족건강성(r=.22, p<.01)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고 가족건

강성이 높을수록 학업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여학생

의 경우, 학업동기는 가정의 경제수준(r=.15, p<.05), 부

교육수준(r=.20, p<.05), 모교육수준(r=.20, p<.05), 자아

탄력성(r=.18, p<.05), 학교생활만족도(r=.36, p<.001)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고 지각

하고, 부모교육 수준이 높으며, 자아탄력성이 높고 학교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 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N = 377)

Academic Motivation

Male Female

r r

Mother’s Work Status* -.03 -.05

Father’s Educational Level .12 .20*

Mother’s Educational Level .04 .20*

Family Income -.06 .15*

Self-resilience .11 .18*

School Life Satisfaction   .31***   .36***

Family Strength .22** .10

*p<.05, **p<.01, ***p<.001
*0= No Work 1=Work

3.3 학업동기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였다. 독

립변인들 간의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VIF(분산팽

창계수)값은 1.095-3.313으로 10 이하였으며, TOL(공선

성허용도)는 .354-.942로 0.1 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

를우려하지않아도될것으로평가되었다. Durbin-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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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통계량은 2.001-2.022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현상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업동기에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남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β=.25), 가족건강성(β

=.20) 순으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으며, 남학생

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3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p<.001).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생활만족도

(β=.24)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건강

성 대신에 자아탄력성(β=.18)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본 모형은 여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33%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p<.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Predictors of 

the Academic Motivation         (N = 377)

Academic Motivation

Male
(n=206)

Female
(n=165)

β β

Mother’s Work Status* -.01 -.08

Father’s Educational Level .05 .11

Mother’s Educational Level .03 .09

Family Income -.02 .11

Self-resilience .10 .18*

School Life Satisfaction   .25** .24**

Family Strength .20* -.11

F 11.78*** 7.64***

adj R2 .37 .33

*p<.05.**p<.01.***p<.001
*0= No Work 1=Work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들, 즉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

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의 차이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학업 동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

의 학업 성취가 남학생의 학업 성취보다 높다는 선행연

구들[32,33]을 지지한다. 즉, 높은 학업 동기가 학업 성

취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성별에 따른 학업 동기

와궁극적으로는학업성취도의격차를해결할수 있는방

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독립변인들과 학업동기와의 관계에서 남학생의

경우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가, 여학생의 경우 가

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교육 수준, 자아탄력성, 학교생

활만족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경우 가정의경제 수준과 부모의 학력 수

준이 학업 동기에 유의미한관계를 보인 본 연구의 결과

는 학업을 포함한 발달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의 영향을 더많이 받는것으로 나

타난 선행연구결과들[34,35]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가정

내 부모의사회·경제적 지위와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19,20]을 통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교육 성취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높은 학력과

소득은 자녀에 대한 높은기대와 교육에 대한 경제적 투

자 그리고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을 통해 자녀

의 학업 동기 및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부모의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기

회나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셋째, 학업 동기에 대한각 변인들의 영향력에서 성별

에 관계없이 학교생활만족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

며, 다음으로 남학생은 가족건강성이, 여학생은 자아탄

력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족건강성에대해 논의하면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부모들이 자녀의 생활전반, 자녀의 심리상

태, 친구관계등을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심

리적 독립기인 자녀와의 세대차에서 오는 갈등을 겪게

되지만[2]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는 여전히 매우 중요

하다. Kim[36]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가정

환경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상호 간에 애

정이 넘치는 분위기와 부모와 자녀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중학교 2학년 학생의 스트레스는많이 줄일수

있다고밝혀졌다.  이외에부모-자녀관계와청소년의 학

업효능감에 있어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중요하며

[37], 부모로부터의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원

을 받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성취 동기에 가장 큰 도움

이 된다고 보고되었다[38]. 따라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



생태학적 변인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

79

원 및청소년기 자녀와의효율적인 대화 방법,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한편성별에따른 청소년의학업 동기와 가족건강성과의

관련성을 밝힌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

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자아탄력성이 여학생의 학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학습 동기를 향상

시키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39]에서 자신에 대한 믿

음, 자아효능감, 자신감, 자아존중감 요인이 영향이 있음

으로 보고된 결과와는 일맥상통한다. Jo와 Lee[32]의 연

구에서도 학업 성취는 자아탄력성과유의미한 정적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효능감과 자아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과제를선택하고주어

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노력을 기

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는

특징이 있어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40]로부터 학업 동기와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

다. 따라서학업동기향상을 위한 자아탄력성향상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과 프로그램 개발 및 학

교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학습자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생활하는 공간

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성별에 관계없이 학업 동

기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교수환경 특성 모두와 학업성취와의 관

련성을 다룬 선행연구결과[41,42]와 교사-학생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학습자들은 학업성취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결과들[26,27]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이 전반적인 교수

환경에 대해긍정적으로지각할 때, 학업성취향상을 위

해 노력하게되므로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동기와의 깊

은연관성을재확인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청소

년이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청소년이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쾌적한 학

교 시설, 신뢰로운 교사와의 관계, 원만한 교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지역이 수도권

특정지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결과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동기를 판단하는데 횡단 연구가 아닌 종

단 연구와 구체적인 경로분석을 통해 본 연구결과를 향

후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학습자의 발달 단계

에 따라 학업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학생

의 응답에만 기초하였기에 학습자들의판단과실제 상황

이 다를 수있다. 따라서학부모용설문지와교사용 설문

지에 의한 연구 자료의 활용으로 보다 다각적인 연구 결

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달리 남학

생과 여학생의 학업 동기 관련 변인을 각각 살펴봄으로

써 성별에 적합한 학업 동기 향상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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